
“나는 오늘도 폐지를 줍습니다.”

- 딸 때문에 가슴 아픈 차숙자(가명) 어르신 이야기 -

   차숙자(가명) 어르신은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성한 딸은 반듯한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고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였지만 단란한 가정을 일군 딸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고통사고로 사위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딸은 먹고살기 위해 이일저일 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어르신은 딸이 당신 팔자를 닮은 것 같아 늘 죄인같은 심정입니다.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 거동이 힘들지만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우느라 전전긍긍하는 딸을 

  보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딸을 돕고 싶은 마음에 매일같이  

  밖에 나가 폐지를 줍고 계십니다. 

    이 가족들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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